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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은퇴후 행

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

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

융권에서는 은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 다투어 다양

한 은퇴설계서비스를 출시하여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적 은퇴준비가 필요한 것도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에서는 은퇴준비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만 막상 주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은

퇴계획을 수립했다는 사람들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동 보고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전국에 거주

하는 20∼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퇴설계의 필요성과 실행 간

에 존재하는 갭(Gap)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은퇴설계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노후 재무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

수석연구원 정 승 희
(smiley77@hanafn.com)

수석연구원 오 영 선
(ohys@hanafn.com)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

도 은퇴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관련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금융기관의 은퇴설

계서비스를 이용해 본 고객은 30%에도 못 미치며, 

대부분 서비스 제공 사실 자체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설계서비스가 일부 부

유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이슈포커스 하나행복가이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7%가 노후준비를 위한 별

도의 경제적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보다는 은퇴에 가

까운 연령대일수록 노후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더

욱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은퇴에 접어든 60대의

경우에도 70.3%가 노후 재무설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별다른 재무 계획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한 은

퇴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 별로는 근

로소득 혹은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후 재무설계의 필

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

득 규모가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층의 경우 69.5%가

노후 재무설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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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률은 확실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까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우리 사회

의 분위기로 인해 은퇴설계를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

로 생각하는 편견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은

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4.4%가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하

였으며 67.4%는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 증권사의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

한 고객은 34.6%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은퇴를 대비한 재무 계획의 수립 시기에 대해서는 30

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1.1%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도 15.2%의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도 은

퇴설계는 일찍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야 적은 부담으로 노후를 대

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슈포커스 하나행복가이드

은퇴재무설계의 필요성 인식

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현황

은퇴설계서비스 이용률은 30% 미만

그러나 실제로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은퇴설계서비스는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여

받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탑재된

온라인 은퇴설계 Tool이용까지 포함한 서비스로 정의

하였다. 광범위한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질

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게 나

타났다. 2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

으나 30대의 은퇴설계서비스 이용률이 31.1%로 그나

마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 금융자산의 규모가 높을수록 은퇴설계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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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30.9

23

2.3

금융기관
지점방문

금융기관
직원내방

온라인
은퇴설계 툴

이용

전화상담
등 기타

방문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6%에 불과해 아직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방식으로는 금융기관 지점 방문

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사 등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비중

이 30.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은퇴계산기와 같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고객은 23.0%로

나타났는데 특이하게도 50대 고객 층의 온라인 은퇴설

계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

에 대해서는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 생활에 대비한 계획적 지출과 저축

에 대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이용했다고 응답하였

다. 이어서 주변 지인의 소개 및 추천으로 은퇴설계서

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6%, 다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점에 방문했

다가 은퇴설계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받아서 이용했다

는 사람이 15.9%를 차지하였다. 반면 TV, 신문 등의

은퇴설계서비스 광고 등 홍보물을 접하고 금융기관을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계기

약 40%는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

제공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이슈포커스 하나행복가이드

51.2

20.6
15.9

10.6

노후준비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
방문

주변 지인
소개로

다른 볼일로
금융기관을
방문, 안내를

받아서

은퇴설계
홍보물을
접하고

(%)

주) n=300(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은퇴설계서비스 이

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39.2%는 금융기관에서 이러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계기와도 일맥

상통하는 결과로 아직까지 국내 금융기관들의 은퇴설

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기관에서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방식 금융기관 은퇴설계 서비스 제공 인지 여부

모르고
있다, 39.2 알고 있다,

60.8

(%)

주) n=300(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자) 주) n=700(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비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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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은퇴재무설계는 왜

해야 하는가? 은퇴재무설계는 계획의 실행 여부를 떠

나서 은퇴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은퇴재무설계라는 행위를 통해 은퇴 후

경제적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심

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 결과 실제로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경제적 삶에 대

한 만족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퇴설계

서비스 이용자 집단: 54점, 비이용자 집단: 47점) . 물

론 경제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금융자산의 규

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융자산을 1억

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소위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경

우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하여 본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

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37.6%)가 현재 은퇴를 준비할 경제

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복수 응

답을 고려하는 경우 경제적 여력 부족을 선택한 비율

은 무려 58.1%에 달하였다. 다음으로는 은퇴설계서비

스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이용하

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15.1%)을 차지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절실하고 체계적인 은퇴설

계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은퇴준비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퇴설계서비스가 금융상품 판매,권유를 목적으

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서 이용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3.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유 자산의 규모가 3억원 이상 되는 응답자 가운데

20% 이상이 이러한 금융기관의 상품 가입 권유가 부

담스러워서 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밖에도 스스로 은퇴설계가 가능

하다고 생각하거나(7.5%), 개인의 재무정보를 공개하

기 싫어서(4.7%) 혹은 이용하기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4.2%) 등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이슈포커스 하나행복가이드

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은퇴설계 경험은 경제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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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여유 부족

수수료를 부담하는 서비스로 인식

이용하기 복잡한 서비스로 인식

재무정보 공개를 원치 않음

스스로 은퇴설계 가능

금융상품 판매ㆍ권유 목적의 서비스로 인식

은퇴준비 연령에 미달

고액자산가용 서비스로 오인

은퇴를 준비할 경제적 여력 부족

1순위
1+2순위

(%)

주1) n=425(금융기관의 은퇴설계서비스 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 

주2) 10점 척도 가운데 Top3 응답자 비율



8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의

경우 미래의 소득 및 지출 규모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보

고 적정 은퇴자금 등을 산출한 경험이 있어서 미래에

대비한 재정 계획을 수립했다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미국 시민 역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구체적 재정계획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에 비하 Financial Comfort 

(재무 상황에 대해 느끼는 안정감) 및 Financial 

Confidence (재무상황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이 높다

고 조사되었다. 1)

다음으로 현재 가계의 재정상황에 대해 느끼고 있는

안정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안정

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은퇴설계서비스 이용자 집단: 

56점, 비이용자 집단: 48점). 경제적 삶에 대한 만족도

와 마찬가지로 보유 금융자산의 규모가 적을수록 은퇴

설계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느끼는 경제적 안정감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가계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예측 가

능 정도도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설계서비스 이용자 집

단: 57점, 비이용자 집단: 51점). 금융자산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부유층은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은 집단

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 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금융자산 3,000만원 미만 보유 집단 및 금융자

산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보유 집단은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들과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지 않

은 소비자들간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산층 이하의 소비자 중에서 은퇴설계서비

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비이용 집단에 비하

여 경제적 만족도와 안정감,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예

측 가능 정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은퇴설계 경험의 심리적 효용

은퇴설계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 필요

이슈포커스 하나행복가이드

끝으로 향후 금융기관이 더 나은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퇴설계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고객뿐

만 아니라 현업에서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 시 중요

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고객

과 금융기관 직원 모두 다양한 은퇴관련 금융상품 제

구분 전체
보유 금융자산 규모

3,000만원 미만 3,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경제적 삶에 대한
만족도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경험자 54 48 58 64

은퇴설계서비스 비이용자 47 30 51 63

가계 재정상황에 대
한 안정감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경험자 56 48 58 64

은퇴설계서비스 비이용자 48 39 51 63

가계 재정상황에 대
한 예측 가능성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경험자 57 52 58 64

은퇴설계서비스 비이용자 51 46 53 64

주1) n=1,000 

주2) 단위는 점 (10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1) ‘2012 Household Financial Planning Survey’, CFA (Certified Financial Planner Board of Standard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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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력 보유

비재무적인 은퇴
상담서비스 제공

은퇴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34.7

13.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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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시행

노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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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강화

노후대비를
위한 新금융

상품개발

기타

부분이라고 대답하였다. 즉, 일반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구체적 인식 부족을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저조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노후 관련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강화(34.7%), 상품경쟁력

제고(13.7%)도 은퇴설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요한 사

항이라고 답하였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은퇴설계서비스

가 일부 부유층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평범한 사

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무엇보다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품, 시스템, 인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특히 비재무적인 은퇴상담 서비스 등 고객

의 입장에서 원하는 은퇴설계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객이 은퇴설계가 노후준비의

첫걸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

도록 다각도의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적절한 상품을 구비하

여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은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시 상품의 다

양성 다음으로 우수한 은퇴설계 시스템 보유를 중요하

게 고려한다고 응답한(44.2%) 반면 금융기관 종사자

중 동일한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16.9%에 불과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약 3명 중 1명의 고객들은 비재무

적(건강관리 등) 은퇴상담 서비스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고 응답했으나, 금융기관 직원 중 해당 서비스를 중요

고려사항으로 선택한 비율은 13.7%로 나타나 고객과

금융기관 직원이 인식하는 서비스의 중요도가 각기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은퇴준비를 위한 다양

한 교육 제공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에 느끼는 중요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향후 은퇴설

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46.9%가 노후 준비 중

요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시행이 가장 필요한

이슈포커스 하나행복가이드

은퇴설계서비스 이용 시 주요 고려사항 은퇴설계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점

주 : n=124 (금융기관 은퇴설계서비스 제공자) 주1) : n=1,000 

주2) : 1+2순위 응답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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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연금제도는 국가가 급여를 책

임지는 공적연금, 기업이 책임지는 기

업연금 및 개인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

연금 등 3층 연금체계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연금제도

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되

며, 기업연금으로는 DC, DB, IRP 등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연금저축, 연

금저축, 신연금저축 등 세제적격 상품과 그 외 세제비

적격 상품으로 구분된다. 이 중 IRP는 근로자 또는 퇴

직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에 해당

되지만, 자영업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

의 추가 납입을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개인연금의 성격

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IRP 및 신연금저축 제도와 미국의

IRA 제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RP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간적 성격을 보유

수석연구원 주 윤 신
(ysju@hanafn.com)

“최근 개인연금제도 개편으로 기존 연금저축과 퇴

직연금계좌 중 DC 및 IRP가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로 통합되면서 연금 납입, 수령 및 세제 등 상당 부

분에서 IRP와 연금저축 간 구분이 사실상 모호해졌

다. 미국의 경우 IRA가 우리나라의 IRP와 연금저축

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IRA를 중심으로

투자목적, 상품 특성 및 세제혜택 등이 다른 다양

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충

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연금을 IRP로 통합

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혜택을 갖는 상품 개발을

위한 과세체계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한·미 개인연금제도
비교와 시사점

이슈포커스 하나행복가이드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국내에 처음 선보

인 IRA 제도는 퇴직금 이전 의무화, 가입대상 확대 및

추가 납입 허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2년 7

월 근퇴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IRP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2012년 개정세법에 따라 기존 연금저축과 근퇴

법상 퇴직연금계좌 중 DC 및 IRP가 소득세법상 연금

계좌로 통합되면서 연금 납입, 수령 및 세제 등 상당

부분에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등 최근 들어

최근 개인연금제도 개편으로 IRP와 연금저축
간 구분이 사실상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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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이다. 또한 자기부담금에 한해 400만원 한도

로 연간 납입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

된다. 과세기준 측면에서는 정해진 연금수령한도(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연금수령연

차)×120%) 내 수령 시에는 연령별로 차등화된

3~5%의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70

세 미만 5%, 70대 4%, 80세 이상 3%로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이다. 또

한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

는 부분은 사용자부담금이 아닌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

소득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

는 사적연금(공적연금 제외) 수령액은 연금소득세가 아

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개인별 소득규모

에 따른 6~38%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개인연금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IRP와 연금저축은 가입대상 및 의무

가입여부 등에 있어서만 다소 차이가 있고, 의무 납입

기간 및 납입한도, 소득공제 한도 및 범위, 과세기준 등

에 있어서 대부분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었다. 즉, IRP

의 경우 가입대상이 퇴직일시금 수령자, DB 및 DC 가

입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55세 이전 퇴직 시 가입이

의무화(추가 납입은 선택적)되어 있는 반면, 연금저축

의 경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도 본인의 선택

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두 상품 간

구분이 모호해졌다.

IRP와 연금저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연금

계좌 합계 연간 1,800만원 수준으로, 분기당 한도가 사

라졌다. 의무 납입기간은 최소 5년, 연금수령시점은 만

이슈포커스 하나행복가이드

IRP와 연금저축 비교

구분 IRP 연금저축 (신 연금저축)

가입대상
- 퇴직일시금 수령자
- DB, DC 가입자
- 자영업자 등 (2017년 7월부터 가입 가능)

제한없음

의무가입여부
55세 이전 퇴직 시 의무 가입
(추가 납입은 본인의 선택)

본인의 선택에 의한 가입

납입한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합계 연간 1,800만원 (분기당 한도 없음)

의무 납입기간 최소 5년 이상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연금수령시점 최소 만 55세 이상

소득공제 한도 및 범위 400만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자기부담금)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과세기준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한도초과금액은 퇴직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
* 연금수령한도=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연금수령연차)×120%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소득세 부과

연금소득

연간 사적연금(공적연금 제외)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연금소득세 부과
- 일반 : 5%, 종신형 및 70세 이상 : 4%, 퇴직소득 및 80세 이상 : 3%

연간 사적연금(공적연금 제외) 수령액 1,2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개인별 소득규모에 따른
6~38%의 세율 적용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용자부담금이 아닌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에 적용
일반연금 수령의 경우 20%, 부득이한 연금수령의 경우 15% 세율 적용
단, 300만원 초과의 경우 일반연금 수령의 경우는 종합과세, 부득이한 연금수령의 경우는 분리과세

퇴직소득 일반연금 수령 및 부득이한 연금수령 모두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음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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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이는 국내 IRA의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을 수령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가 최근 근퇴법

개정에 따른 IRP 도입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추가

납입이 허용된 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처럼 미국은

퇴직연금의 이전이 아닌 개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

에 세제지원을 해 주는 것을 목표로 IRA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업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으로 구분되고 있으

며, 다양한 형태의 특수 목적 IRA가 개발돼 가입자의

세분화된 니즈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IRA는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전통적

IRA, 사업자보조 IRA, Roth IRA를 비롯하여 배우자 IRA, 

교육 IRA, 비공제 IRA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여

기서는 미국 IRA의 가장 일반적 형태인 전통적 IRA와

Roth IRA를 중심으로 가입기준 및 세제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IRA의 경우 59.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최소

필수 수령액이 정해져 있어 70.5세부터는 의무적으로

수령을 해야 하며, 최소 필수 수령액보다 적게 수령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Roth IRA의 경우에는

70.5세에 도달하더라도 최소 인출 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입자 자유 의사에 따라 적립금 인출이 가능하

미국의 개인연금은 크게 개인퇴직계좌(IRA)와 개인퇴

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Annuity)으로 구분된다. 

IRA는 전통적 IRA와 Roth IRA를 포함하며, 개인퇴직연

금은 일반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일반

연금 및 변액연금 상품을 포함한다. 다만, IRA 중 SEP

IRA 및 SIMPLE IRA 등 사용자보조 IRA는 기업연금으

로 구분된다.

1974년 ERISA에 의해 도입된 미국 IRA는 도입 당시

가입대상을 기업연금에 미가입된 근로자로 한정하였으

나, 이후 1981년 ERTA 제정과 함께 가입대상이 기업

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70세 이하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IRA는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저축을 할 경우 기

업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

도로서, 이후 가입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기업연

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이직 시 퇴직연금 적

립금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추가 연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미국 IRA 특징

이슈포커스 하나행복가이드

미국은 다양한 상품 제공으로

IRA가 퇴직금 이전 및 저축 기능을 모두 수행

구분 내용

전통적 IRA

- 59.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최소 필수 수령액이 정해져 있어 70.5세부터는 의무적으로 수령
(59.5세 이전 적립금 인출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0%의 벌금이 부과)

- 납입한도 : 2013년 기준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
(부부간 한도 합산이 가능)

- EET 방식의 세제혜택 제공

Roth IRA

- 59.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나, 최소 인출제도의 제약이 없어 가입자 자유 의사에 따른 적립금 인출이 가능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계좌 유지 및 59.5세 이후 인출 등의 조건이 요구)

- 납입한도 : 2013년 기준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
(부부간 한도 합산이 가능)

- TEE 방식의 세제혜택 제공

1) ‘연금,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연구원(2005.10) 

자료 :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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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인연금제도로서 1994년 처음 개인연금

저축이 도입되었고, 이후 2005년 퇴직연금 도입과 함

께 퇴직금 이전을 위해 IRA가 도입되었다. 반면, 미국

은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

로 저축을 할 경우 기업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제

공하기 위해 IRA가 도입되었고,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

들로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IRA가 우리나라의 IRP

와 연금저축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연금계좌로 통합되어 동일 규정을 적용받

게 되면서 사실상 IRP와 연금저축 간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이처럼 성격이 유사한 두 가지 다른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개인이 불입하는 연금계좌를 IRP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IRA를 중심으로 투자목적, 상품 특

성 및 세제혜택 등이 다른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으로

써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도 다양한 IRP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다수의 IRP 

간 이체나 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 배우자, 연령별 등 가

입자 특성과 투자목적 등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 도

입을 위한 과세체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두 제도 모두 59.5세 이전 적립금 인출이 가능하나, 

전통적 IRA의 경우 고액의료비 지출, 최초 주택 구입, 

고등교육비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10%의 벌금이

부과되며, Roth IR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최

소 5년 이상 계좌 유지 및 59.5세 이후 인출 등의 조건

이 요구된다. 납입한도는 2012년 기준 전통형 IRA와

Roth IRA 모두 $5,000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6,000

까지 소득의 100% 내에서 납입이 허용된다. 동 기준은

2013년 각각 $5,500 및 $6,500로 한도가 증가할 예정

이다. 또한 부부 간 IRA 납입한도 합산(spousal IRA 

limit rule)이 가능해 50세 미만 기혼자의 경우 2012년

기준 최대 $10,000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

측면에서 전통적 IRA는 적립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세

제혜택을 받고 후에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는

EET(exempt-exempt-tax)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납입 시점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이후 적립금

수령 시 자산가치 증가,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이다. 대체적으로 연간 납입한도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상위의 특정 소득구간에 대

해서는 공제액이 일부 감소한다. 반면, Roth IRA는 적

립금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나, 이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수령

액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EE(tax-

exempt-exempt)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높은 소득수준으로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는 전통적 IRA가 유리한 반면, 소득수준이 낮아 세제혜

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향후 높은 금액의 퇴

직급여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Roth IRA가 유리하

다. 이처럼 미국은 투자목적 및 세금혜택이 다른 다양

한 IRA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개인의 금융 니

즈에 따라 적절한 IR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슈포커스 하나행복가이드

개인연금을 IRP로 통합하고, 다양한 세제혜택
을 가지는 상품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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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 비중 확대
다만 위험중립형 이하의 경우 비중 변화 없음

위험중립형을 포함한 안정추구형, 안정형 포트폴리오

에 대해서는 자산배분 비중 변화는 없으나 적극투자형

과 공격투자형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줄이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을 4월의 포트폴리

오 전략으로 제시한다.

지난 연말 이후 세계 증시와 디커플링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온 국내 증시는 신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1분기 기업실적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흐름을 보이면

서 세계증시와 동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

금 비중을 축소하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 중 주식시장 상승 시

대형주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성장형의 투자

비중을 증가시키고 해외 주식 중에서는 일본이 지속적

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우선 고려할 만하다. 

김하나씨는 50세 직장인으로 60세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을 위해 월 25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국민연금 62만

원, 퇴직연금 22만원, 주택연금 55만원으로는 부

족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씨의 총 보유자산은

약 4.1억원인데 그 중 실물자산이 3.2억원, 금융

자산은 9천 6백만원으로 실물자산이 과도하게 많

은 편이다. 이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금

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113만원 정도의 연금신

탁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그 결과 매월 103만원

에 해당하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 운용으로 연간

6.28%의 수익률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이 수익률은 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전략으

로 위험중립형과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노후 재무설계 하나행복가이드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국내주식 5.0 15.0 25.0 32.5(+2.5) 45.0(+2.5)

해외주식 - - - 22.5(+2.5) 25.0(+2.5)

원자재 - - - - -

중위험형 - - - 7.5 7.5

ELS/ELD 10.0 12.5 15.0 10.0 10.0

국내채권 77.5 47.5 32.5 10.0 2.5

해외채권 - 17.5 20.0 15.0 7.5

현금성 7.5 7.5 7.5 2.5(-5.0) 2.5(-5.0)
0

2

4

6

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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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익률(%)

위험(%)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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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하나씨는 60세에 은퇴하며 생명표에 의해 약 80

세 전후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에 대한 가정은 2011년 통계청이 조사한 베

이비 부머들의 희망 노후생활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월 250만원 안팎으로 조사됨

2. 김하나씨의 재무상태는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에서 발표한 50~59세의 평균인을 적용.(아래 표는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주요 통계치를 요약) 실

물자산 조정은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순실물자산

(실물자산-실물부채)으로 조정된 2.4억원은 주택연금

의 대상자산으로 활용

3.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하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택가격 3억원을 60

세, 65세, 70세, 75세, 80세에 가입하면 69.1만원, 

82.8만원, 100.6만원, 124.2만원, 156.9만원을 지급

4.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2012) 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퇴직 후 평균 국민연금수

령액 62만원으로 가정하며 퇴직연금은 보험연구원에

서 추정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인 35%

와 12.5%를 감안하여 추산하였음

5. 연금신탁은 가처분소득에서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저축률 2.7%를 곱한 저축액을 60세까지 납입하는 것

으로 함. 연금신탁의 수익률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은행 평균 수익률 4.1%를 적용

6. 월 부족자금은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에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신탁을 차감한 금액이고, 월 부족자금의

60세 시점의 현재가치 합은 20년간 5년 단위로 4.0%, 

3.5% 3.0% 2.5%로 0.5%씩 차감한 할인율을 적용

7. 현 시점에서 운용자산 금액은 순금융자산(금융자

산-금융부채)과 순실물자산 조정금액의 합이며 요구수

익률은 이 금액을 운용하여 60세 시점에서의 월 부족

자금의 현재가치의 합이 되기 위한 수익률로 함

8. 이상의 가정은 평균인에 대한 수치로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이 가능함

첨부 : 김하나씨의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주요 가정

노후 재무설계 하나행복가이드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요약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연령대 자산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액 금융부채 실물부채 소득
비소비
지출

가처분
소득

저축액

30세 미만 9,614 4,970 4,644 1,441 1,153 288 2,896 401 2,495 67

30~39세 22,464 8,379 14,085 4,308 3,373 935 4,595 818 3,777 102

40~49세 33,132 9,476 23,658 6,519 4,674 1,845 5,395 1,035 4,360 118

50~59세 41,611 9,654 31,957 7,521 5,077 2,444 5,150 974 4,176 113

60세 이상 30,457 4,904 25,553 3,473 1,855 1,618 2,340 334 2,006 54

전체 평균 31,495 7,842 23,653 5,291 3,598 1,693 4,233 758 3,475 94

(단위 : 만원)



16

월 주식시장은 엔화 약세가 재개되 는

가운데 펀드환매에 따른 기관매도 증가

로 세계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전개되었다. 

미국 증시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코스피는 하락하였는데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로 1940p까지 후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 개선세 지속 및 중국의 경기부양

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며

4월 중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로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되어 왔던 환율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4월에는 미국 재정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 잔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증시와의 디커플링 요

인이 남아 있으나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 완화, 엔화절

하 속도 둔화,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 예상

되고 세계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3월 금통위가 5개월째 기준금리

를 2.75%로 동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하

락하였다. 이는 엔저에 따른 수출 기업의 피해 증가, 주

요 경기 지표 악화 등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따른 국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2013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3.0%

에서 2.3%로 크게 하향하는 등 기준 금리인하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금통위 결정 전까지는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실제

기준 금리가 인하되거나 대규모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

우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풍부한 시중 유동성

은 금리 반등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3

4월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

노후 재무설계 하나행복가이드

세계 증시와 한국 증시 추이 주요 금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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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homson Reuter, 하나대투증권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채권시장은 금통위 이후 금리반등 리스크
부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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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화되고 있다. 브라질은 제조업지표가 개선되었으

나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지수상승은 제한될 전망이다. 

유럽과 인도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미

국과 중국을 위주로 한 경기 회복으로 글로벌 경제 회

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해외에서 미국시장은 미국 재정문제와 관련한 불

확실성이 잔존하나 민간부문의 예상보다 견조한 경제

지표로 GDP 증가률이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일본은 엔화 약세 효과로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등 기업실적 및 펀더멘탈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부동산 규제, 인플레이션에 따

른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우려되나 신도시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전망된다. 특

히 3월 개최된 양회를 통해 견고한 경제성장률(2013

년 7.5%의 GDP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재정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ECB 경기부양 기대에도 불

구하고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

축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중앙은행 금리 인하에도 불

구하고 추가적인 통 화정책 실행 불투명으로 투자심리

노후 재무설계 하나행복가이드

중국 및 미국 제조업 PMI 지수 리츠 보유실물 부동산가격 대비 리츠가격

해외시장은 유럽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의 상승 전망

달러 강세로 금가격 하락 예상되며 배당 기대
감으로 리츠로의 자금유입 지속 전망

대안시장에서 원자재 등 상품시장은 유럽재정 위기 부

각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전망이다. 안전자산 선

호 현상으로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나

미국의 경제 회복세로 인한 달러 강세 흐름은 금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베정부

출범 이후 일본 리츠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는 등

글로벌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리츠로의 자금유입이 꾸

준히 진행되고 있다. 공실률이 하락하고 임대료 및 자

산가격이 상승하여 리츠의 이익증가율 회복세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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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nnial 세대의 은퇴준비 인식수준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전달 방식 선호도

한편, Millennial 세대의 월급 중 필수 생활비용을 제외

한 여유자금의 분배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최우선순

위로 은퇴를 위한 자금 준비에 두고 있으며 여유자금

의 17%를 이와 관련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중복응답)에서는 83%가 은

퇴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하나 현재 납입금

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81%는 불황기에도 퇴

직연금은 반드시 납입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

답자의 73%는 은퇴 대비를 위한 현재의 퇴직연금 보

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볼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 미국

의 Millennial 세대들은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고, 실제 준비상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을 위한 회사 측의 퇴

직연금 정보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의 대다

수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회사 측과 퇴

직연금 수요자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사 측과 퇴직연금 수요자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rudential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미국 기업에 근

무하는 Millennial 세대(21~29세) 800명을 대상으로

은퇴를 위한 미래 준비상태와 선호하는 퇴직연금 상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중 가장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Millennial 세대의 경

우 일시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거나 소비만을 생각한다

고 판단하기 쉬우나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Millennial 세대가 미래의 은퇴를 위한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63%는 본인 연봉의 7%(약

1,750 달러) 수준의 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Millennial 세대의 퇴직연금
수요와 효과적인 가입독려 방법

“Millennial 세대도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은퇴 및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국내외 단신 하나행복가이드

내용 응답비율

현재 납입 중인 퇴직연금은 미래

은퇴를 위해 부족한 금액
83%

경제 불황기에도 은퇴를 위한

퇴직연금 납입은 지속할 것
81%

현재 퇴직연금 납입에 대해 매우

강하게 필요성 인식
73%

친구 및 동료와 은퇴계획에 대해 토론 58%

최소 한 달에 1번 퇴직연금 계좌 확인 42%

내용 응답비율

연/분기별 퇴직연금 보상체계 마련 73%

은퇴 대비 코칭 및 가이드라인 제시 69%

가상 은퇴 가이드 66%

친구 및 그룹 미팅과 프리젠테이션 6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전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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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방식 외에도 69%의 응답자가 코칭이나 가이

드라인 제공 방식을 선호하는 정보제공 방식이라고 응

답했으며, 66%의 응답자는 가상 은퇴 가이드라인 제공

방식을 선호했다. 이것은 각각의 가입자로부터 은퇴준

비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입자별 상황에 맞는 퇴

직연금 상품을 제시해주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게임, 인터넷방송, 비

디오 등의 인터넷과 미디어 대체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방식이나 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

용한 방식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Millennial 세대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연간 혹은 분기별로 퇴직연금 납입목표

를 달성한 근로자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은퇴

대비를 위한 가상 은퇴 가이드라인 교육과 이 세대들

이 익숙한 최신 IT기술 등을 활용한 정보 전달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미

국의 Millennial 세대와 같은 20~30대 젊은 사회초년

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과 회사 측의 충실한 정

보제공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률 상승을 도모하고 효과

적인 정보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Younger Workers and Retirement a 2012 Study 

by Prudential Retirement”, Prudential, 2012.12)

회사 측의 퇴직연금 관련 교육 또는 교육도구, 정보 전

달방식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 A등급(회사 측의

퇴직연금 정보제공 방식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완벽하

게 만족시키는 경우)을 부여한 수요자는 20%, B등급

(대체로 만족하나 보다 향상된 방식을 원함)을 부여한

수요자는 56%, C등급(최소한의 수준에 대해서 만족)에

는 24%의 비율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Millennial 세대들

은 보다 개선된 정보 제공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llennial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보다 개선된 정보제

공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대안으로 설문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73%)은 연 또는 분기별로 해당기간 내 은퇴준비

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

는 일 뿐만 아니라 기 가입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 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고 이들 세대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

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외 단신 하나행복가이드

퇴직연금 정보 전달방식에 대한 만족도

등급 내용 응답비율

A

회사 측의 퇴직연금 정보제공

방식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완벽

하게 만족시키는 경우

20%

B
대체로 만족하나 보다 향상된

방식을 원함
56%

C 최소한의 수준에 대해서 만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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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가계의 자산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가

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80% 전후로 주요국의 가계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 추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에 반해 금융자산은 전체 가계

자산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특히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중 투자상품 비중은 매우 낮으나

향후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및 장기 저금리 추세 등

을 감안할 때,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투자

형 상품 및 사적연금 비중의 확대를 예상하였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개인들의 은퇴 금융환경을

자산축적에서 자산관리 및 투자관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산축적기간이 짧고

부동산 중심인 개인들의 자산보유환경을 고려할 경우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한 적절한 금융환경 조성이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서 정부는 국민 스스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

록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사적 연금시장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급속한 고령화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비

할 수 있는 제도 보완, 리스크 관리, 소비자 교육 등 다

양한 측면의 지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대

상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자산유동화를

위한 장기자본시장 활성화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

가 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동 및 금융시장의 정책과

제”, 제2차 인구・고령화 포럼, 2013.2 )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공동 주최한 제2차 인구・고령화 포럼이 지난 2월 14

일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

여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과 100세 시대의 은

퇴설계를 위한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100세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와 은퇴 준비’라

는 주제에서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금융시장도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자산축적기간

이 짧고 부동산 중심인 개인들의 자산보유환경을 고려

할 경우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한 적절한 금융환경 조

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주요

국 평균인 57.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

으며 World Bank가 권장하는 적정수준인 70~80%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 소득

과 지출의 기복이 커서 생애에 걸친 소비의 평탄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인

의 자산축적기간은 일본인보다 짧은 반면 연금수급 기

간은 더 긴 것으로 조사되어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의

주도적인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

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와
은퇴 준비방안

“Millennial 세대도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은퇴 및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국내외 단신 하나행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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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

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

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유형별로 보면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

여형(DB) 적립금이 73.8%를 차지하고 있고 확정기여

형(DC)은 17.8%를 점유하고 있다. 사업장기준으로는

DB형이 33.4%, DC형이 49.7%로 다수의 중소사업장

이 DC형에 가입한 상태이다.

적립금 운용방법별로 살펴보면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1%(62.7조원), 실적배당형은 5.1%로 낮은 수준인데, 

최근 가입자의 안정적, 보수적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 감독

규정 등의 변화로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더딘

것으로 파악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50% 수준에 근접”, 고용

노동부, 2013.2 )

2005년 12월말에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및 퇴직연금 가입률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67.3조원으로

2011년 말 49.9조원에 비해 17.4조원 증가하였으며, 

퇴직연금 가입률도 46.0%로 가입 근로자가 전체 근로

자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 개소로 152만 개소인

전 사업장 대비 도입률은 13.4%로 파악되었다. 규모

별로 보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국내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50% 수준에 근접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가입률 추이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및 연금사업자의 적
극적 유치노력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및

퇴직연금 가입률 등이 꾸준히 증가”

국내외 단신 하나행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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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121,781 (9.6%)

10~29인 63,369 (29.9%)

30~99인 20,97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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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99인 873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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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03,488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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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브리프 하나행복가이드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월급을 대신하

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액수의 현금이 매

달 필요하다. 물론 일정 연령에 이르면 매달 국민연금

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 받는 연금 수령액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는 쉽지 않다. 

월지급식펀드는 매월 일정금액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펀드로 매달 생활비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상품이

다. 즉, 목돈을 일시금으로 예치하면 자산운용사에서

자금을 운용해 일정 금액의 분배금을 매달 혹은 일정

주기로 지급한다. 월지급식펀드는 투자유형, 분배율 결

정방식, 분배금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

재한다. 먼저 투자유형에 따라서는 일반 펀드 상품과

마찬가지로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해외채권형 등의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분배율 결정방

식에 따라서는 분배 시기가 사전에 정해진 유형, 매월

추정수익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사가 분배율을 결정하는

은퇴 후 월급을 대신하여 생활비 창출 유형, 분배율 지급 시기를 판매사의 자동환매약정을 통

해 투자자가 결정하는 유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분배금

지급방식에 따라서는 매월 결산 또는 운용사가 정하는

금액을 기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투자자가 보유한

좌수에서 지급되는 좌수를 차감하여 분배금을 지급하

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즉시연금 대비 유동성측면에서 장점 보유

월지급식펀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펀드

월지급식펀드와 같이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월 일정금

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즉시연금이 대표

적이다. 즉시연금과 월지급식펀드는 지급방식이나 적

용되는 수익률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 시장금리를 반

영하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즉시연금과 달리 월지급

식펀드는 수익률이 상 품별로 다양하게 결정된다. 지급

형태의 경우에도 월지급식펀드는 이익금 배당여부분배

율 결정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지급기간과 수령액이

결정되는 반면 즉시연금은 종신형, 상속형, 확정

월지급식펀드 vs. 즉시연금

월지급식펀드 즉시연금

공통점 가입한 즉시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

차
이
점

수익률 투자수익률 적용 실세금리와 연동되는 공시이율 적용

지급형태 고객이 직접 매월 수령액 결정 가능
투자수익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

보험사에 제시하는 지급 형태 중에 선택
- 종신형 : 사망 시까지 원금과 이자 분할 지급
- 상속형 : 원금보전, 이자만 지급
- 확정형 : 일정기간 동안 연금 지급

장점 물가상승 리스크 방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분배금 설계가능

안정적인 연금지급
비과세 혜택(10년 유지시)

단점 원금 손실 가능성 물가상승에 취약, 해약불가능(유동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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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3가지 형태만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 차이로 월지

급식펀드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인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익률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확보에 문제가 생

길 수 있는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월지급식펀드는 국

내 시장에 지난 2007년 초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초기에는 펀드 투자를 노후 자금 관리 수단보다는 투

자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 시장에서 큰 호응

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

퇴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2010년 말부터 큰 인

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말까지 9개

에 불과했던 월지급식펀드의 수는 현재 53개에 이른다. 

최근에는 주로 한 가지 자산에만 투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

분형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는

만큼 본인의 투자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

을 선택해야 성공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 가능

할 것이다. 

상품브리프 하나행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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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Life-stage별 최적화 할인형 카드인 2X 알

파, 베타, 감마에 이어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업종

에서 당월 사용액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 『2X 

Σ(시그마) 카드』를 출시했다. 2X 시그마 카드는 사용

금액에 따른 추가 적립서비스와 함께 2X카드의 특징은

그대로 계승했다.

외환은행, 더욱 강력해진
『2X Σ(시그마) 카드』 출시

하나SK카드가 올해 1분기 모바일카드 이용액이 360

억원을 넘어서며, 진출 3년만에 최초로 모바일카드 누

적 이용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하

나SK카드의 독보적인 성과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 대

한 집중 공략 및 안심결제 등 보안 강화전략이 주효했

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SK카드, 국내 최초 모바일카드
누적 매출 1,000억원 돌파

하나대투증권의 스마트하나HT가 디지틀조선일보

『2013 앱어워드코리아 증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하나HT는 기존의 시세, 거래 중심의 앱에서 진

화하여 고객의 투자수익률 제고에 유익한 앱이라는 평

가를 받았으며, 스마트하나HT 컨텐츠의 우수성을 객관

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나대투증권, 스마트하나HT
『앱어워드코리아 증권부문 대상』 수상

하나뉴스 하나행복가이드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아태지역 금융전문지인 The 

Asian Banker지로부터 『Best Mobile Phone Banking 

Initiative』,『Best Mortgage & Home Loan Product 

Initiative in Korea』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하나

은행의 모바일뱅킹 및 대출 상품에 대한 혁신성과 효

율성을 인정받았다.

하나은행, Asian Banker지로부터
모바일뱅킹∙주택대출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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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신체상의 불편이나 PC환경에 제약 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

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일반고객

뿐 아니라 시각 장애가 있는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

였으며, 국제 웹표준을 준수하여 OS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외환은행,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행

하나SK카드가 메가캐쉬백 시리즈의 3번째 상품인 『하

나SK 메가캐쉬백 더 드림』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지

난 20일 밝혔다. 동 상품은 젊은 고객 니즈에 맞춰 편

의점 및 온라인 쇼핑 혜택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2만원

당 최대 200원 캐쉬백 등 메가캐쉬백의 핵심 서비스를

계승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SK카드, 더욱 강력해진
‘메가캐쉬백 더 드림 체크카드’ 출시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문화에 앞장서기 위해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월 셋째 수요일마다 고객만족 우수사례 전파, 영업점

금융상품 완전판매 점검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 실시

하나뉴스 하나행복가이드

하나은행, 페이팔(Paypal)과
모바일 금융분야 업무 제휴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세계 최대 글로벌 온라인결제기

업인 페이팔(Paypal)사와 국내 최초로 업무 제휴 계약

을 맺고 양 사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하나 N월렛을 통해 해외 페이팔 계

정 보유자에 대한 해외송금 서비스 『하나 글로벌 페

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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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11 20,276,178 1,195,137 11,485,798 8,496,180 1,938,821 6,557,359 207,098 87,102

2012.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1 20,200,594 1,200,352 11,415,130 8,485,419 1,941,567 6,543,825 208,754 91,291

1. 경제활동 및 고용

경제 활동 통계청

1.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연금 통계 하나행복가이드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2 59.6 9.3 60.8 74.5 78.7 71.9 33.8 57.3 8.4 55.9 72.0 77.1 70.2 32.4

2013.1 59.5 9.8 60.9 74.5 78.8 71.7 33.3 57.4 8.8 56.4 72.0 77.2 70.2 32.2

2013.2 59.6 8.8 60.7 74.5 78.6 72.1 34.2 57.3 7.9 55.3 71.9 76.9 70.2 32.6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2. 2013년 1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50~59세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단위 : 개소, 명)

2013/012013/012011/012010/012009/012008/01
55

57

59

61

63

65

(단위 : %) 고용률
(좌)

경제활동참가율 (좌) 실업률 (우)

0

2

4

6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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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통계 하나행복가이드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45

2010.12 2,016 3,036,120

2011.12 2,936 4,099,970

2012.12 5,013 6,900,600

2013.1~2 1,252 1,712,333

2013.1 653 899,742

2013.2 599 812,591

(단위 : 건, 백만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3,041 75,262

신한은행 1,558 32,211

우리은행 1,111 24,572

하나은행 650 17,460

농협 897 16,456

기타 869 14,091

합계 8,126 180,052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퇴직연금

1. 2013년 1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노동부, 금융감독원

보증공급액 기준 잔액 기준2. 2013년 2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주 : 2012년 1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는 438만명임 (DB형 309만명, DB형 152만명, 기업형 IRP 9만명)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O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6,006,518 4,770,696 1,150,954 84,868 1,124,886 76,556 85,457 44,833

생명보험 2,772,377 2,607,817 160,912 3,648 164,070 49,955 14,323 1,765

손해보험 990,421 935,983 54,183 255 21,113 1,941 15,823 228

증권 2,689,384 2,322,692 366,467 225 107,034 2,894 6,028 64

근로공단 61,864 - 61,362 502 19,200 18,967 233 874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09 185,689 63,150 34.0 3,881 2.1 89,571 48.2 29.087 15.7

2012.10 189,644 64,139 33.8 4,142 2.2 92,215 48.6 29,148 15.4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1 207,319 69,012 33.3 4,641 2.2 103,716 50.0 29,950 14.4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 : 명, 건)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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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B형 DB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
리
금
보
장

예적금 245,469 50.1 73,681 59.8 5,712 87.5 33,534 63.6 358,396 53.3

금리확정형보험 171,204 34.9 12,174 9.9 104 1.6 7,024 13.3 190,506 28.3

금리연동형보험 24,191 4.9 4,520 3.7 53 0.8 1,095 2.1 29,858 4.4

국채 497 0.1 1,067 0.9 0 0.0 1,564 3.0 3,128 0.5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34,221 7.0 1,905 1.5 0 0.0 2,539 4.8 38.665 5.7

RP 7,532 1.5 1,447 1.2 0 0.0 739 1.4 9,718 1.4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17 0.1 0 0.0 29 0.1 146 0.0

기타 734 0.1 426 0.4 0 0.0 151 0.3 1,302 0.2

원리보장금 소계 487,839 98.7 95,337 77.3 5,869 89.9 46,675 88.6 631,720 93.9

실
적
배
당

실적배당형 보험 165 0.0 1,512 1.2 9 0.1 353 0.7 2,039 0.3

집
합
투
자
증
권

주식형 797 0.2 3 0.0 0 0.0 7 0.0 806 0.1

혼합형 1,056 0.2 12,783 10.4 182 2.8 1,266 2.4 15,287 2.3

채권형 2,698 0.6 11,746 9.5 408 6.3 1,727 3.3 16,580 2.5

재간접 1 0.0 164 0.1 0 0.0 24 0.0 189 0.0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312 0.1 510 0.4 36 0.5 44 0.1 901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5,028 1.0 26,719 21.7 635 9.7 3,421 6.5 35,803 5.3

직접투자 110 0.0 87 0.1 0 0.0 246 0.5 443 0.1

실적배당 소계 5,138 1.0 26,806 21.7 635 9.7 3,667 7.0 36,246 5.4

대기성 자금 1,324 0.3 1,146 0.9 26 0.4 2,346 4.5 4,842 0.7

총계 490,302 100.0 123,289 100.0 6,530 100.0 52,687 100.0 672,808 100.0

3. 2013년 1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4. 2013년 1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5. 2013년 1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연금 통계 하나행복가이드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672,808 490,302 123,289 6,530 52,687

은행 335,912 212,923 80,286 6,338 36,365

생명보험 160,077 136,227 16,844 154 6,853

손해보험 50,945 45,103 4,057 9 1,777

증권 124,874 96,050 21,120 17 7,687

근로공단 1,000 - 983 12 5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17,579 94.5 154,407 96.5 50,098 98.3 108,651 87.0 985 98.5

실적배당형 15,555 4.6 5,447 3.4 790 1.6 14,447 11.6 6 0.6

기타 2,778 0.8 223 0.1 56 0.1 1,775 1.4 9 0.9

합계 335,912 100.0 160,077 100.0 50,945 100.0 124,874 100.0 1,000 100.0

업권별 적립금 현황 상품 유형별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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